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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생각이 커가는 독도교실’ 성료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독도교육 프로그램

관내 19개 초등학교 64학급 등 총 4,245명 학생 참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지난 4월 교육부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약 4개월에 

걸쳐 운영한 ‘생각이 커가는 독도교실’ 프로그램을 성료했다. 

10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교과과정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프로

그램은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운영됐다. 

4개월 동안 19개 초등학교와 35개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4,245명 참여했다.

‘생각이 커가는 독도교실’은 코로나19로 광주독도전시관 방문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 학교 교내에서 독도의 자연 환경과 영토 주권 의식에 대해 학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광주독도전시관 온라인 관람 ▲독도 

바로 알기 활동지 학습 ▲강치로 이행시 짓기 ▲독도와 동해바다 워터볼 만들기 

▲독도 석고모형 완성하기 ▲독도지킴이 선언문 낭독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해 동

도와 서도의 특징을 익혔고, 독도의 역사 및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학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종료 후 참가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중 99%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체험에 참여했던 불로초 담당 교사는 “초등 2학년 교과서 지문에 독도 관련 내

용이 나오는데 이번 체험이 독도의 자연 환경과 역사를 정규 교과과정과 함께 학

습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 시대에 밖으로 체험학습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방문해 실시한 이번 독도교실 프로그램은 아이들

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조미경 관장은 ”이번 찾아가는 독도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 인식과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해나갔으면 한다“며 

”다가오는 8·15광복절에 가족과 함께 국경일의 의미와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이야기’ 프로그램과 하반기에 이어질 독도교실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